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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0 문  하나님께서 처음에 사람에게 순종의 법칙으로 무엇을 계시하셨습니까?

답  하나님께서 순종을 위하여 처음에 사람에게 계시하신 법칙은 도덕법이었습니다.

제 41 문  이 도덕법은 어디에 요약적으로 들어있습니까?

답  이 도덕법은 십계명에 요약적으로 들어있습니다.

소교리문답 39 (20191027) 소교리문답 제40. 41문

소 교리문답 제40-41문

1. 오늘의 공부

2. 꼭 읽어야 할 성구

   롬2:14-15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  
           나니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3. 우리가 공부할 내용
 부모님이 여러분께 요구하는 것은 부모님 말씀 잘 듣고 열심히 공부하면서 착하게 자라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부모님이 요구하시는 대로 행동하지 않으면 부모님은 여러분께 간섭하고 때로는 야단도 치고 매를 들기도 하실 것입니
다. 부모님이 여러분께 그렇게 하시는 것은 여러분이 사랑하는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내 자녀가 아니라면 간섭할 이유가 
없고 야단도 치지 않고 매를 들지도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부모님 간섭 없이 자유롭게 살기를 원하는 마음도 있을 거
예요. 하지만 부모님이 아무것도 간섭하지 않고 여러분에게 요구하는 것도 없고 그냥 마음대로 살도록 내 버려둔다면 어
떻게 될까요? 우선은 간섭을 받지 않는 것이 편하고 좋을지 모르지만 잘못된 일을 해도 간섭하는 사람이 없다면 잘못된 
것을 고치면서 바른 길로 가기가 힘들어질 것입니다. 혹시 나무의 가지를 잘라주는 것을 본적 있나요? 아까운 가지를 왜 
잘라버리는 것일까요? 과수원에 있는 나무의 가지를 잘라주는 것은 그렇게 해야 새 가지가 많이 나오고 좋은 열매를 많
이 맺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정원에 있는 나무도 가지를 잘 잘라주면 예쁘고 멋있는 모양으로 자랄 수 있기 때문에 가
지를 잘라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만약 가지를 잘라주지 않고 그냥 놔 둬 버리면 어떤 나무가 될까요? 가지와 잎만 무성
하지 열매도 좋지 않고 모양도 좋지 않은 나무가 될 것입니다. 주인은 그런 나무를 원하지 않기 때문에 가지를 잘라주면
서 주인이 원하는 나무가 되도록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을 간섭하시는 부모님의 마음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도 자기 백성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다 같이 하나님의 자녀인데 우리가 어
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우리가 원해서 한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로 삼으시기로 미리 정하셨는데 이것을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세상에 태어나게 하셔서 예수님을 믿게 
하시는 방식으로 자녀 되게 하신 것인데 이것을 부르심이라고 합니다.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모두가 
하나님에 의해서 된 것입니다. 엄마 아빠가 여러분을 낳은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로 낳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
님은 우리를 자녀로 삼으신 후에 우리 마음대로 살아가도록 놔두시지 않습니다. 부모님이 여러분께 요구하는 것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도 자녀로 삼으신 신자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고, 하나님의 요구대로 살지 못하면 간섭하시고 매를 들기
도 하십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하나님의 간섭을 매우 싫어합니다. 자기 마음대로 살고 싶어 하는 것이 인간이기 때문입니
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그냥 놔두시지 않고 간섭하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들 마음대로 
살도록 놔두시면 우리는 예수님보다 세상을 더 좋아하고 천국도 마음에 두지 않으려고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인간을 간섭하기 위해서 주신 규칙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십계명입니다. 이 십계명에 하나님이 인간에
게 무엇을 요구하시는지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계명을 잘 공부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자로 사는 것이 어떤 
것인가를 알 수 있답니다. 십계명은 열 가지의 계명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십계명을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이끌어 낸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시면서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서 행하면 영원히 복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 하셨습니
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이 주신 십계명을 잘 지켜서 영원히 복을 받았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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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요.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못했고 그래서 나중에는 하나님에 의해서 나라가 망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왜 십계명을 지키지 못했을까요? 하나님이 주신 계명이 사람이 도무지 지킬 수 없을 정도로 어
려웠기 때문일까요? 과연 그런지 십계명을 보면 알아요. (십계명을 찾아 같이 읽으세요) 
요약된 십계명은 이렇습니다. 제일은,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네게 두지 말라. 제이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
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의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
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제삼은 너는 네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 제사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
하게 지키라. 제오는, 네 부모를 공경하라. 제육은, 살인하지 말라. 제칠은, 간음하지 말라. 제팔은, 도둑질하지 말라. 제구는, 
네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제십은, 네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이것이 십계명의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이 계명을 하나님이 백성의 지켜야 할 영원한 규칙으로 주시면서 지켜 행하면 영
원한 복을 누리게 하시겠다고 약속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십계명을 읽었는데 이 열 가지 계명에서 지키기 힘든 것은 무
엇이고 지킬 수 있는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생각해 보면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네게 두지 말라는 것이나 우상을 
섬기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 하지 말라와 같은 계명은 지키기 쉬운 것으로 여겨질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주신 계명은 단 하나도 우리가 지킬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아주 이상합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가 지킬 
수 없는 계명을 주셨을까요? 지킬 수 없는 계명을 주시고 지키라고 하시고, 그것이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이라면 하나
님은 억지를 부리는 것과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억지를 부리시는 분이 아닙니다. 일부로 우리가 지킬 
수 없는 법을 주셔서 그것을 이유로 벌을 내리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지킬 수 없는 법을 주시고 지키라고 하신 
것은 하나님이 계명을 주신 다른 이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계명을 하나하나 실천할 것을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라 
사람은 하나님의 계명을 실천할 수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무엇 때문에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
을 깨달아야 할까요? 그래야 우리 죄를 용서하기 위해 오신 예수님을 믿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계명을 
주신 진짜 이유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우리 죄를 깨닫고 예수님의 용서를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4. 질문하고 토론해 보세요.
(선생님들은 공부한 내용을 짧게 정리해 주면서 토론으로 이끌어 가세요)

  1) 정리를 위한 질문 
     ① 하나님이 우리를 간섭하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② 하나님이 인간을 간섭하기 위해 주신 규칙은 무엇입니까?
       ‘십계명’ 입니다.
     ③ 인간이 지킬 수 없는 계명을 주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계명을 실천할 수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④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것이 계명을 주신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는 것일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우리 죄를 깨닫고 예수님의 용서를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2) 적용을 위한 토론질문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에 대해 각자가 느낀 점을 말해 볼까요?

5. 다음에 공부 할 주제 (꼭 암기해 주세요)
   제42문 : 십계명의 강령은 무엇입니까?
       답 : 십계명의 강령은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네 이웃  
            을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입니다.

6. 미리 읽을 성구 
   신6:5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